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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경실, 정선희 위해 3 억5000만원 모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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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남정현 기자 = 코미디언 이경실이 정선희를 도왔던 일화를 공개했다.

18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'바디인사이트'에서 MC 인교진은 "이경실 하면 의리파 아니냐. 우리 쪽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

기"라고 말했다.

이경실은 "그놈의 의리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. 의리 찾다가 나도 많이 망했다"고 답했다.

그러면서 "선희가 안 좋은 일을 당했지 않나. 경제적 문제가 크게 와 닿았었다. 선희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"고 했

다.

또 "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,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절 잘 따라줬다"며 "제가 얼마를 딱 내놓으면서 '선희가 안 갚을 애는



아니다. 나도 이렇게 하니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같이 도와줘서 일단 해결해보고 애를 살리자'라고 얘기했다"고 덧붙였다.

아울러 "그 돈이 해결이 안 됐으면 선희의 인생은 엄청 힘들었을 것"이라며 "그건 선희의 잘못이 아니니까 이거부터 해결해 주

자고 생각한 것"이라고 했다.

앞서 정선희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"(집이 넘어가려는 때에) 이경실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. 그때 언니가 번개 같은 속도로 다

른 코미디언 동료들한테 연락해서 그날 3억5000만원을 모아줬다"고 고마움을 표했다.

정선희는 과거 고인이 된 남편 안재환이 남긴 78억원가량의 사채 빚으로 인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nam_jh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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